
온 나라를 울린 최중대정책 

 

오늘도 단 한점의 그늘도 없이 밝게 웃으며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 누구나 크나큰 격정속에 

되새겨보군 한다. 2년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던 그 격정의 순간을.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우는것은 조선로동당 정책의 핵심이고   

우리 당의 영예로운 임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음성이.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였기에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바로 이런 굳건한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온 나라 곳곳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여서 

힘을 넣어야 할 부문도 많고 자금을 지출하여야 할 단위도 한두개가 아니였지만 

조국의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최중대정책으로 내세우신것 아니랴. 

온 나라를 울린 당의 육아정책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에 이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고  

있다. 


